
Ⅰ. 서론

최근 의료기관 시설과 장비의 첨단화, 의료보장제도의 변화 

등으로 국민들의 구강건강관리 및 증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높은 수준의 치과 의료 서비스가 요구된다[1]. 지역사회 

주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위생사는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위생 전문성을 유지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이러한 역량에는 창의

력과 혁신능력, 비판적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이 있다[2].

치과위생사는 치위생 과정에서 대상자의 개별적인 요구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야 한다[1]. 치위생 과정은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최선의 임상적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여 근거중심 치위생 실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3].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은 치위생 과정 

기반의 임상 치위생 교육과정을 통해 포괄적인 임상지식을 습득하

고 기술을 연마하며, 비판적 사고성향과 기술을 증진해야 한다[3]. 

또한 급변하는 치과 의료환경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문제

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추어야 한다[4].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요구를 파악

하고, 학습을 수행하여 성취한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함으로써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학습목표와 학습방법을 찾아 다양한 상황

에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5],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다고 보고되었다[6].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학생이 학습에 대한 주도성을 가지고 

열정과 흥미로 동기가 유발되며, 학습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능력[7]으로 다양한 문제상황에서 

스스로 해결 방안을 고안하여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

로써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8]. 이와 같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은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능력이다.

비판적 사고란 주어진 문제와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한 

후 관련된 정보를 지시하고 수집하며,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9]. 비판적 사고는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결론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루어 내는것으로 현대 사회의 핵심역량이며,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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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10]. 비판적 

사고가 효율적인 치위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보고되었고

[3], 치위생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임상상황을 이해, 분석, 종합, 

추론하여 판단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함양시키고 적용하는데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하였다[1].

문제해결능력은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와 달성할 목표의 

차이를 인식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며[11], 치과 임상에서 문제해결능력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활용하는 과정

을 거치므로 비판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은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으며[12], 전공 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1]. 이러한 문제해결능력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으므로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치위생 과정과 수행에 있어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치위생

학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능력과의 융합적 관련성[1], 

치위생과 재학생의 학습태도에 대한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해

결능력의 효과[2], 비판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연구

[10],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3], 치위생과 학생의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4],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이 치위생 전공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15] 등의 연구가 선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문제해결능

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효과적인 교수학습전

략과 치위생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A 대학교 치위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조사하였다. 윤리

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익명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자기기입

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의 수는 

G power 3.1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의수준 = .05,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 .15, 검정력 .95, 요인의 수 6개로 설정하여 산정하였을 

때 최소 146명으로 산출되었으며, 총 151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

여 최소 인원을 충족하였다.

2. 연구방법

설문 문항은 일반적 특성 4문항,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21문항, 

비판적 사고성향 27문항, 문제해결능력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학년, 성격 성향, 입학 동기, 전공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측정도구는 배와 이[7]의 도구를 사용하

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 = .909로 나타났다.

3)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의 측정도구는 윤[1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비판

적 사고성향은 7개의 하위 영역인 건전한 회의성, 지적열정,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지적공정성, 객관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 = .880으로 나타났다. 

4)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의 측정도구는 이 등[1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제해결능력은 5개의 하위 영역인 문제 명료화, 원인 분석, 대안 

개발, 계획 및 실행, 수행 평가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 = .946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program을 이용해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의 정도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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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고, 이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분석

을 이용하였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신뢰수준은 일반적으로 95%를 채택하므로 유의

수준은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학년은 2학년 37.1%, 3학년 34.4%, 1학년 

28.5%이었고, 성격유형은 내향적이 66.2%, 외향적이 33.8%이

었으며, 입학 동기는 취업이 62.9%, 주변의 권유가 23.8%, 적성

이 6.0%로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는 3.0이상 4.0미만이 44.1%, 

2.0이상 3.0미만이 29.6%, 4.0이상이 20.4%, 2.0미만이 5.9%이

었다<Table 1>.

Variable n %

Grade 1st 43 28.5

2nd 56 37.1

3rd 52 34.4

Personality types Extrovert 51 33.8

Introvert 100 66.2

Application motivation Employment 95 62.9

Aptitude 9 6.0

Recommend 36 23.8

Other 11 7.3

Satisfaction with satification 83 55.0

the major Unsatification 68 45.0

Total 151 100%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2.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의 정도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평균은 3.51±0.49점, 비판적 

사고성향 평균은 3.44±0.39점, 문제해결능력 평균은 3.51±0.44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Variables Min Max
Mea

n
SD

Self-directed learning 2.14 5.00 3.51 0.49

Management of learning process 1.33 5.00 3.42 0.69

Evaluation of learning outcome 1.00 5.00 3.39 0.70

Motivation of learning 2.00 5.00 3.50 0.64

Self concept 2.00 5.00 3.65 0.62

Continuity of learning 1.33 5.00 3.33 0.70

Using and management of learning resource 1.00 5.00 3.56 0.70

Making learning environment 1.67 5.00 3.73 0.6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2.26 4.56 3.44 0.39

Healthy skepticism 2.00 5.00 3.37 0.69

Intellectual fairness 2.50 4.50 3.24 0.70

Objectivity 1.50 4.75 3.30 0.64

Systematicity 1.33 4.67 3.13 0.62

Prudence 2.50 5.00 3.81 0.70

Intellectual eagerness 2.00 5.00 3.47 0.70

Self-confidence 2.33 5.00 3.82 0.61

Problem solving ability 2.29 4.69 3.51 0.44

Problem specification 2.20 5.00 3.67 0.53

Cause analysis 2.10 4.90 3.53 0.44

Alternative development 1.50 5.00 3.45 0.55

Planning and execution 1.90 4.90 3.39 0.54

Performance assessment 2.40 5.00 3.58 0.53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Level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의 차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전공 만족도(t=5.151,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비판적 사고성향은 전공 만족도(t=2.621, 

p=.01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문제해결능력은 전공 

만족도(t=3.036, p=.00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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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비판적 사고성향(r=.763, p<.001), 문

제해결능력(r=.715,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문제해결능력(r=.829,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Variables 1 2 3

1 1

2 .763*** 1

3 .715*** .829*** 1

1: Self-directed learning, 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 Problem 

solving ability
*
p <.05, **

p <.01, ***
p <.0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5.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영향 요인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β=.219, p<.01)과 비판적 사고성향(β=.655, p<.001)

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설명력은 69.0%이었다. 

Durbin-Watson 2.122로 2에 근접하였기에 잔차의 독립성을 충

족하였고,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2.327

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Variables B SE β t

Constant .339 .175 1.944*

Self-directed learning .195 .062 .219 3.166**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723 .076 .655 9.453***

F=168.209(p<.001), Adj.=.690, Durbin-Watson=2.122

*p<.05, **p<.01, ***p<.001

SE: Standard Error

<Table 5> Factors affecting about problem solving ability

Ⅳ. 고찰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해결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상관관계와 문제해결능력

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치위생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실시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정도는 평균 3.51점이었으며, 도와 민

[18]의 연구에서 3.57점과 유사했고, 윤[15]의 연구결과 3.30점

보다 다소 높았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계

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는 학습방법으로 학과 

교수와의 상담과 진로 멘토링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이 함양될 수 있다. 최근 비대면 수업의 확대로 인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13], 치위생

과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전

략의 적용과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자기주도적 학습

Variable
Self-directed learni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Mean±SD t/F(P) Mean±SD t/F Mean±SD t/F

Grade

1st 3.44±0.57 1.218 3.40±0.40 .419 3.47±0.38 .601

2nd 3.48±0.48 (.299) 3.44±0.37 (.658) 3.52±0.42 (.549)

3rd 3.59±0.43 3.48±0.43 3.57±0.48

Personality types
Extrovert 3.50±0.47 -.158 3.46±0.39 .415 3.54±0.45 .263

Introvert 3.52±0.50 (.875) 3.43±0.40 (.679) 3.52±0.43 (.793)

Application motivation

Employment 3.48±0.45 .634 3.44±0.38 .080 3.54±0.42 .159

Aptitude 3.68±0.72 (.594) 3.40±0.56 (.971) 3.48±0.67 (.924)

Recommend 3.54±0.56 3.45±0.45 3.49±0.47

Other 3.58±0.35 3.48±0.24 3.52±0.23

Satisfaction with the major
Satisfaction 3.68±0.45 5.151*** 3.52±0.40 2.621* 3.62±0.42 3.036**

Unsatisfaction 3.30±0.45 (<.001) 3.35±0.38 (.010) 3.41±0.43 (.003)

Analysed by t-test and the one-way ANOVA
*
p <.05, **

p <.01 ***
p <.001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Subjectiv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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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의 하위 요인별로는 학습환경 조성이 3.73점으로 가장 높았

고 학습의 지속성이 3.33점으로 가장 낮았다.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므로 비교가 

어려웠으나, 류와 김[11]의 연구에서 학습환경 조성이 3.99점으

로 가장 높았고, 학습 지속성 3.63점으로 가장 낮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으므로 자기주도적 학습의 지속성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는 평균 3.44점이었고 심 등[19]의 연구

에서 3.45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했으며, 치위생 교육이 조직

적인 탐구를 통한 비판적인 사고성향의 향상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10]. 따라서 치위생 교육과정에서도 간호학생

에게 적용한 문제중심학습, 프리셉터쉽 프로그램[20] 등의 다양

한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 요인별로는 자신감 3.82점과 신중성 3.81로 

가장 높고 체계성이 3.13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치위생 교육과정

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교육이 부족하고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체계성이 비교적 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치과위생사가 치위생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논리

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므

로[2],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성향을 체계적으로 교육

할 수 있는 기반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문제해결능력 정도는 평균 3.51점이었으며, 심 등[19]의 연구

에서 3.20점, 김과 김[2]의 연구에서 3.28점보다 높았다. 이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보통수준인 것으로 

해석되며, 문제해결능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은 능력으로 문제해결 중심의 학습을 적용한 시뮬레이

션 수업 등으로 향상할 수 있다[13]. 따라서 변화하는 치과 임상에

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사고 및 해결능력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제해결능력의 하위 요인별로는 문제명료화

가 3.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계획 및 실행이 3.39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학생들이 문제를 명료화한 이후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확산적인 사고를 하고 문제의 대안을 개발하며,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

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 방법을 

적용할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은 학년, 성격유형, 지원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전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공 만족도

가 높을수록 높았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경우, 동일한 특성의 비교 대상 연구가 

거의 없었으며, 도와 민[18]의 연구에서 대학생활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치위생 

교육의 질적 제고와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와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21],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경우, 심 등[19]의 연구에서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학생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스스로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

로 학습에 임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성향 또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치위생 전문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비판적

인 사고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치위생 교육에서

도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교수학습법의 

적용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해결능력의 경우, 김 등[10]의 연구에서도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전공 만족도가 높으면 학습에 대한 열의와 학업 성취도가 높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

된다. 이 등[22]은 S-PBL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학습한 학습자가 

임상실습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과 피드백 경험이 

많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치위

생과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S-PBL 시나리오 학습

과 임상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임상현장과 유사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

력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선행연구들에서 문제해결능

력과 비판적 사고성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문제해결능

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1, 2, 10].

치위생과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으로 설명력은 69.0%

이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김 등[10]의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문제해결능

력의 영향요인으로 강조되었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이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는 정보를 분석, 종합, 추론하

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은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통해 습득될 

수 있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하면서 학습을 촉진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과 수업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23],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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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문제해결능력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

고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11]. 유 등[14]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세우고 자료를 탐색하여 문제를 해결하

는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교육프로그

램을 운영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치위생 교육과정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전공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문제해결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치위생과 재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문제해결능력과의 관련성 요인을 연구한 논문은 있으나

[1, 2, 10, 14],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문제해

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추후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법

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효율적인 

문제해결능력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평균 3.51±0.49점이었고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3.44±0.39점으로 나타났으며, 문

제해결능력은 평균 3.51±0.44점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전공 만족도

(t=5.151,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비판적 

사고성향은 전공 만족도(t=2.621, p=.01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문제해결능력은 전공 만족도(t=3.036, 

p=.00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비판적 사고성향(r=.763, p<.001), 

문제해결능력(r=.715,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문제해결능력(r=.829,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4. 치위생과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9.0%이었다(F=168.209, p<.001).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경우 문제해결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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